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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남도 지역 문화예술자원의 구조화를 목적으로 하였으며, 기술요소를 도출하여 다양한 문화예술자원을 통합적으로 
서비스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문헌연구 및 사례연구를 통해 자원 개체 16개 요소 51개 하위요소, 개별 행위개체 
2개 요소, 16개 하위요소, 행위주체 개체 8개 요소, 32개 하위요소, 시설 개체 2개 요소, 16개 하위요소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자원, 개별 행위활동, 행위주체, 시설 등 4개 개체, 28개 요소, 117개 하위요소를 도출하였다. 
지역적 관점, 문화예술자원 관점, 문화예술인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기술요소는 타 연구와 구분된다.

키워드: 문화예술 아카이브, 지역 문화예술 아카이브, 문화예술 기술요소, 문화예술분류체계

ABSTRACT

The study is to structure materials of cultural arts in “Namdo(Jeollanamdo and Gwangju)” province. Especially 
the study focuses on establishing description elements for serving diverse materials. First, the authors makes 
the draft version(4 entities, 28 elements and 115 subelements) by reviewing literature and conducting case 
study. Then, experts review the draft version and the authors draws final version that consists of 4 
entities(materials, performances, agents, facilities), 28 elements and 117 subelements. From the viewpoints 
of locality, cultural arts materials, and cultural artists, the description elements in this study are distinguished 
from other studies.

Keywords: Cultural arts archives, Local cultural arts archives, Cultural arts descriptions, Classification of 

cultural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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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남도(전라남도, 광주광역시)는 예로부터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예술의 고장으로써 예향(藝

鄕)이라 불리며 많은 문화예술인을 배출하였고, 관련 유적을 간직하고 있다. 남도의 문화예술
의 특성을 지춘상(1985)은 남도문화예술 특질론에서 예술성, 풍류성, 민중성으로 정리하
였으며, 지금까지 이견 없이 수용되고 있다(이옥희 2014). 특히 남도예술의 경우 2016년부
터 전라남도에서 남도문예 르네상스의 12개 분야로 서화, 전통정원, 종가문화, 바둑, 문학, 

다도, 도자, 판소리, 음식문화, 공예, 전통연희, 고인돌 등을 제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남도민들의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 문화체육관광부
가 발표한 2016년 문화향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라남도 도민의 문화예술 관람률은 
52.7%로 전체 17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꼴찌로 나타났다. 즉, 영화나 공연, 전시 관람 등 
도민들이 문화예술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비율로 전국 평균(78.3%)에 비해 25.6%나 낮은 
수치이다. 이러한 문화예술에 대한 낮은 인식은 문화예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인식
의 부재로 이어져 문화예술자료의 소실이 심각한 현실이다.

문화예술자원을 수집·보존하고, 관리하는 일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예술적, 산업적 상상
력과 창조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며 지속적인 문화자산을 만들어내는 기반 
역할을 한다. 즉 문화예술자원은 그 자체로 미래 예술창작을 위한 자원인 동시에 문화정책의 효
율적 집행을 위한 기초정보로서 활용된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개별 자원의 온전한 재현을 
기재할 수 있으며, 새로운 창작소재 발굴의 원천으로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오동욱 2013).

이는 풍부한 문화예술자원의 기저에서 문화예술자원이 재생산된다는 사회적 합의외 인식
에 근거한다. 이러한 인식은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문화예술자원의 보존이 우리 사회에 필수
적으로 필요하며 관련된 사업의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대표적으로 부
산문화재단, 대전문화재단 등이 이용자 참여형의 온라인 아카이브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남도 문화예술 아카이브는 남도 지역 고유의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서, 남도 주민들
의 문화예술 인식 신장을 위해서, 나아간 남도 지역의 문화예술 재생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에서 지역으로서의 남도는 문화예술자원과 문화예술인을 태동하
게 만든 매개로서 작용한다. 문화예술인을 아카이브에 귀속시키는 원인이기도 하며, 문화예
술자원의 주제나 창작행위의 동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남도지역과 문화예술인의 관계, 남도
지역과 문화예술자원의 관계 등을 표현하는 것은 아카이브 서비스를 주제 측면에서 특성화시
키는 데 있어 핵심적이다.

과거 문화예술자원의 보존 뿐 아니라 현재 생산되는 문화예술자원의 축적 및 재생산을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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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서는 남도의 문화예술인 및 단체, 문화예술자원 현황 등을 수집·정리하고 지속적인 
정보를 축적할 수 있는 남도문화예술 아카이브 플랫폼의 구축의 필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
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남도문화예술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써, 남도문화
예술 아카이브 자원을 효과적으로 구조화하기 위한 기술요소를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내용

문화예술은 사회구조 및 시스템과 분절되지 않는 관점에서 해석된다(오세준 2016). 사회적 
참여를 위해 동태적으로 변화하는 의미로서의 문화예술은 지역의 로컬리티를 규명하기 위한 
좋은 주제가 된다. 기록에서는 로컬리티의 재현을 위한 유용한 방법론으로서 특정 주제, 지역, 

사건을 선택하여 발굴하는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제안하기 때문이다(설문원 2010; 2012). 도
큐멘테이션 전략이 채택하는 문화예술은 순수예술의 차원이 아니라 대중예술과 실용예술의 
일면까지 포함함으로써 공동체의 집합기억에 잠재된 여러 일면을 설명한다. 이런 차원에서의 
지역 문화예술 아카이브는 류한조(2013)가 설명한 문화 아카이빙의 개념, 즉 기존의 증거적 
가치나 정보적 가치보다 ‘문화재현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접근에 부합한다.

즉, 지역 문화예술 아카이브란, 지역의 로컬리티(locality)를 재현하기 위해 사회적 맥락 
속에서 동태적으로 존재하는 광의의 예술, 즉 문화예술과 그 예술을 설명하는 자원의 집합이
다. 따라서 이 연구는 남도문화예술이라는 추상적 관념을 FRBR의 제1집단, 제2집단, 제3집
단 개념을 적용해 문화예술자원, 문화예술인, 남도지역이라고 구분함으로써 그 범주를 실체
화하였다. 첫째, 문화예술자원이란 예술가의 표현행위를 통해 남도문화를 반영하는 상(狀)이
다. 둘째, 문화예술인이란 주체로서의 예술가로서 예술이라는 수단을 통해 남도문화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존재이다. 셋째, 남도란 예술가의 삶의 터전·활동의 장·영감의 원천으로서 
문화예술인의 창작행위의 잠재적 동인이자 문화예술자원에 공동적으로 내재된 주제성이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1>과 같다.

문화예술자원 문화예술인 남도지역
FR
BR

제1집단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

제2집단
(개인, 가족, 집단)

제3집단
(개념, 대상, 사건, 장소)

근
거 ∙ 예술가의 표현행위

∙ 주체로서의 예술가
∙ 전남이라는 지역을 (잠재적이든 표출
적이든) 예술로서 나타내는 존재

∙ 예술가의 삶의 터전 혹은 활동의 장

의
미 ∙ 남도문화를 반영하는 상(狀)

∙ 예술이라는 수단을 통해 남도문화를 
동태적으로 만드는 존재

∙ 예술이라는 수단을 통해 남도문화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존재

∙ 예술가의 창작행위의 잠재적 동인
∙ 예술작품에 공통적으로 내재된 주제성

목
적 ‘남도문화’라는 추상적 관념의 실체화

<표 1> 연구의 목적에 따른 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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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화된 3개의 범주 중 핵심은 남도‘지역’으로, 이 개념은 아카이브를 묶는 핵심 공동성이
자 분류기준이다. 즉 지역과 개인, 지역과 자원의 관계를 표현하며 어디까지를 ‘남도의’ 문화
자원으로 수용할 것인가가 남도 문화예술 아카이브의 외연을 규정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남도에서 생산·소비되거나, 남도를 주제로 삼았거나, 남도 출신의 예술가가 생산
한 문화예술자원을 기본 범주로 삼는다. 주제 분류 제하는 특히 전라남도청에서 남도문예 르
네상스의 일환으로서 정책적으로 제안한 12개 분야(서화, 전통정원, 종가문화, 바둑, 문학, 

다도, 도자, 판소리, 음식문화, 공예, 전통연희, 고인돌)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이들에 관련되어 생산된 자원이라면 매체형식은 상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역 문화
예술 아카이브는 전술하였듯 기존 기록이 가지는 증거적 가치나 정보적 가치보다도 ‘문화재현
가치’를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에서의 아카이브, 특히 웹 기반의 디지털 아카이브는 
전자기록의 수장고라기보다 오히려 정보포털의 개념과 유사해졌다. 디지털 아카이브의 대상
이 되는 기록 중 하나인 디지털화된 기록은 아날로그 상태로 존재하는 원본을 없애고 그 원본
을 대체하기 위한 기록이 아니라, 이용과 접근에 있어서 시공간의 제약을 해소하고 내용의 보
존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함이다(한국기록관리학회 2013, 278). 즉 동태적으로 남도의 문화
예술이 재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 문화예술 아카이브는 예술품 자체·예술품의 해제·예술가
의 자서전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디지털 아카이브로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둔다.

3. 선행연구

설문원(2011, 220-221)은 기록의 관점에서 예술이 가진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1차 창작과 관련한 기록에는 개인기록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공연예술의 경우 이해관계자가 
다양하기 때문에 조직과 개인 등 다양한 층위의 사람들을 조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형식, 유
형, 매체가 다양하며 기록 자체가 예술작품인 경우도 있고, 같은 작품이라도 여러 버전이나 
재현물로 존재한다. 더불어 예술작품에 대한 감상은 출판물이나 언론기사에 포함되므로 이런 
점에서 문화예술자원을 종합하여 일관되게 기술하는 방법을 찾기란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기록관리학의 입장에서 문화예술자원의 기술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특정 예술분야 하나의 기
술요소를 제안하고 있다. 이들 논문들은 예술분야의 메타데이터 표준인 CDWA(Categories 

for the Description of Works of Art)나 Vidual Resources Association (VRA)Core나 
기록 분야의 기술표준인 ISAD(International Standard Archival Description) 등을 반영함
으로써 기술요소의 타당성을 높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기록학계에서의 문화예술자원의 기술 연구 중, 문화예술자원의 특성에 
대해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하거나 구체적인 기술방안을 제안한 논문을 다음 <표 2>와 같
이 선정하였다. 예술 분야에서의 개인은 예술가로써 하나의 컬렉션을 만드는 주제분야가 되
기도 하는데, 개인은 생애사라는 서사구조를 지닌 훨씬 복합적인 존재이다. 또 예술작품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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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개인의 역할도 예술양식에 따라 몹시 다양하다. 이런 점에서 개인은 일반적인 기록관리
에서 나타나는 생산자로서의 개인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따라서 개인기록과 
서사를 메타데이터에 적극적으로 적용시킨 사례인 구술사 기록에 관한 연구들도 본 연구에서
는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주제 저자명 연도 제목

개인으로서의
예술가 특성

개인
김진용 2013 개인아카이브즈의 유형별 특성에 대한 연구
이은화 2009

아카이브즈 개인 기록 컬렉션 관리에 관한 연구: 배민수 컬렉션 분석을 
중심으로

구술
사 이정연 2009

구술사 기록물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메타데이터 모델링 및 표준 요소 
개발에 관한 연구

문화예술자원
특성

공연 이창민 2015 다중 출처 기반의 공연예술자료 기술에 관한 연구
만화

·
웹툰

김선미, 김익한 2011 만화기록 관리 방안 연구
이재나, 김용, 
오효정, 김건 2015 웹툰 아카이브 설계 및 구축에 관한 연구

문학 양서희 2011 지역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문학기록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문화
유산

오삼균, 권기성 2007 전통예술자료 아카이빙을 위한 보존 메타데이터 설계에 관한 연구
한희정, 김태

영, 김용 2016 다중개체모형을 적용한 무형문화유산 메타데이터 요소 개발에 관한 연구

시각
예술

허지수 2013 미디어아트 도큐멘테이션을 위한 메타데이터 기술요소 연구
김경연 2012 아트아카이브 메타데이터 설계에 관한 연구

이지은, 김지현 2015 미술관 아카이브 기술요소 제안에 관한 연구
장지영 2017 미술작가의 기록 생산과 활용에 관한 질적 연구

정공주, 박주석 2014 시각예술 작가 기록물 수집전략 및 기록정보 관리 연구
조수민 2015 기능 영역 기반 미술기록 메타데이터 기술요소에 관한 연구
황진현 2012 시각예술기록 관리를 위한 메타데이터 설계 연구

영화 김진성 2011 영화 기록의 기술에 관한 연구
음악 조정임 2010 대중음악 기록관의 구축과 기록관리

<표 2> 예술 분야 기록의 기술에 관련된 선행연구

<표 2>에서 제시한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해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작품과 작
가의 관계 표현 방식이다. 작가가 작품을 생산해내는 과정과 그 작품이 활용되는 과정에서 부산
물이 생산된다. 따라서 작품이 유일한 자원도, 작가가 유일한 생산자나 이해관계자도 아니다. 

이창민(2015)이 연구한 공연예술의 경우, 이해관계자는 연출가, 연주자, 배우, 작품의 원작자, 

각색자 등 많은 이해관계자를 두고 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연구에서는 작가의 특성과 예술창작
과정의 맥락을 추적함으로써 기록관리를 위한 기술요소에 반영하고자 한다(양서희 2011; 정공
주, 박주석 2014; 장지영 2017). 따라서 작가-작품의 단선적 관계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 혹은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훨씬 더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김진용(2013, 

16)의 분류에 따르면 지역 문화예술 아카이브의 예술가 아카이브는 ‘개인통합아카이브’에 속한
다. ‘개인통합아카이브’의 측면에서는 생애사 구분을 통한 기록의 수집과 인물별 분류체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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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강조하였다. 또한 개인기록은 그 개인과 관계 맺은 다른 개인 아카이브와의 관계를 설정하
거나, 여러 전문가의 가치판단과 진위여부 검정이 필요하다(이은화 2009). 

둘째, FRBR 관계의 적용이다. FRBR의 1집단, 즉 자원에 관련된 부분은 저작-표현형-구
현형-개별자료 등 4가지로 구분된다. 가장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존재하는 저작에서, 저작
이 실제로 쓰이거나 제작된 형태인 표현형, 그리고 이를 유통이 가능한 형태로 만든 구현형과 
그 유통이 가능한 낱장의 자료가 개인/기관에 소장된 상태인 개별자료까지 그 층위를 나눈 것
이다. 이러한 구분은 특히 공연예술에 많은 함의를 갖는다. 이창민(2015)은 공연예술이 동일
한 공연이라도 끊임없이 재생산된다는 점에서 공공기록과는 달리 다양한 출처를 가지고 있음
을 지적하였다. 그 바탕으로 ISAD(G)가 공연예술기록의 적용에 어렵다는 한계점을 지적하고 
FRBR을 적용하여 개체를 5개(작품, 공연기획, 공연, 매체, 개별 자료)로 확장시킨 메타데이터 
요소를 제안하였다. ‘공연’이라는 가상의 존재가 있고 그 공연이 초연, 재연, 연출가 변경 등 
다양한 변화를 거쳐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개체의 구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다중개체의 필요성이다. 작품과 작가를 구분하여 개체를 두는 것으로써, 메타데이터
의 대상을 단순히 작품으로만 다루는 것이 아닌 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즉 예술
에 관련된 모든 대상을 개별적으로 구조화시키는 관점으로 많은 연구들이 이러한 방식을 차
용해 접근해왔다. 김진성(2011)은 영화 기록을 작품과 개별 자료로 구분할 필요성을 제안하
기도 했고, 한희정, 김태영, 김용(2016)은 실체가 개인에 의해 드러나는 무형문화재의 특성
을 반영하여 무형문화유산, 행위주체, 기록정보자원, 기록관리업무 개체 등으로 세분하여 제
시하였다.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황진현(2012)은 기록의 맥락 보존과 무결성 확보의 측면에
서 다중개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즉 우선적으로 자원(작품)과 주체(작가)를 구분시킬 필요
가 있다는 전통적 관점을 기반으로 하되, 그 외에 예술분야에 맞는 다른 개체를 추가하여 그 
관계를 나타낼 필요가 있다.

Ⅱ.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술요소 추출, 기술요소 수정, 최종 확정을 거
쳐 최종안을 도출하였다. 그 방법으로써 문헌연구, 사례연구, 2차에 걸친 전문가 자문(자문회
의, 서면자문), 실제 남도문화예술자원 샘플링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3>과 같다.

첫째, 기술요소 추출의 경우 문헌연구, 사례연구, 문헌연구와 사례연구의 비교연구로 진행
되었다. 문헌연구의 경우 문화예술 아카이브의 개념 및 지역 아카이브와의 관련성을 고찰하
였으며, 지역 문화예술 아카이브의 방향성을 설정하였다. 또한 국내·외 문화예술자원 메타데
이터 문헌연구 분석을 통하여 문화예술자원 및 지역 문화예술 아카이브 특성을 도출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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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메타필드를 도출하였다. 사례연구의 경우 국내·외 문화예술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사례를 수집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실질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메타필드 요소
를 추출하여 문헌연구의 요소와 비교하였다.

둘째, 기술요소 수정은 추출된 요소를 전문가 자문회의, 샘플링 분석, 연구진 논의 등을 거
쳐서 작업하였다. 전문가 자문회의는 문화예술/메타데이터/정보서비스/시스템 분야 7인을 대
상으로 실시하여 방향성 및 내용을 수렴해 연구진 논의를 통해 정의하였다. 샘플링 분석은 
자문회의에서 제안된 남도 대표 남종화의 대가인 1대 소치 허련, 2대 미산 허형, 3대 남농 
허건 등 운림산방 가계와 관련 작품 및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목포 및 진도 일원의 기관 
방문과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자원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메타필드를 보
완하였다. 

셋째, 도출된 예비안을 자문회의에 참여했던 전문가를 포함하여 전문가 9인의 서면자문을 
통해 최종적으로 점검 및 보완하여 메타데이터 최종안을 도출하였다. 

Ⅲ. 남도문화예술 아카이브 기술요소 도출

1. 기술요소 추출

가. 문헌연구

본 연구에서는 아카이브 기술요소 추출을 위하여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실시하였고, 이 
2개 결과를 비교하여 기본적인 기술요소를 추출하였다. 먼저 문헌연구를 통한 기술요소 추출
은 이론적 배경에서 검토했던 선행연구 중 기술요소를 제안한 연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각 

구
분

기술요소 추출 기술요소 수정 최종안
문헌연구 사례연구 문헌연구와 사례

연구 비교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샘플링 분석 전문가 서면자문

결
과
물

∙ 자원
24개 요소 
172개 하위요소

∙ 주체
5개 요소 28개 
하위요소

∙ 자원
17개 요소 
69개 하위요소

∙ 주체
5개 요소 31개 
하위요소

∙ 자원
18개 요소 
71개 하위요소

∙ 주체
5개 요소 31개 
하위요소

∙ 자원
16개 요소 
51개 하위요소

∙ 개별 행위활동
2개 요소 16개 
하위요소

∙ 행위주체
8개 요소 32개 
하위요소

∙ 시설
3개 요소 16개 
하위요소

∙ 자원
15개 요소 
48개 하위요소

∙ 개별 행위활동
3개 요소 13개 
하위요소

∙ 행위주체
6개 요소 23개 
하위요소

∙ 시설
3개 요소 13개 
하위요소

∙ 자원
16개 요소 
55개 하위요소

∙ 개별 행위활동
3개 요소 14개 
하위요소

∙ 행위주체
6개 요소 32개 
하위요소

∙ 시설
3개 요소 16개 
하위요소

<표 3> 기술요소 도출 연구절차 및 수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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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장르별로 구분하여 12개 연구에서 요소를 추출하였다(<표 4> 참조). 연구의 범주, 

방향성, 선행연구의 시사점을 종합하여, 기술요소의 대상을 문화예술자원 뿐 아니라 문화예
술인까지 확장하였다. 기존에는 전거데이터로 취급되던 자원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할 필요
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예술자원에 관련된 기술요소는 ‘자원’으로, 문화
예술인에 관련된 기술요소는 ‘주체’로 분류하여 도출하고자 하였다.

주제 저자명 연도 제목 문헌연구 대상
자원 주체

개인으로서의
예술가 특성

개인 이은화 2009
아카이브즈 개인 기록 컬렉션 관리에 관한 연구: 배민
수 컬렉션 분석을 중심으로 ◯ ×

구술사 이정연 2009
구술사 기록물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메타데이터 모델
링 및 표준 요소 개발에 관한 연구 ◯ ×

문화예술자원
특성

공연 이창민 2015 다중 출처 기반의 공연예술자료 기술에 관한 연구 ◯ ×
만화

·
웹툰

김선미, 김익한 2011 만화기록 관리 방안 연구 ◯ ×
이재나, 김용, 
오효정, 김건 2015 웹툰 아카이브 설계 및 구축에 관한 연구 ◯ ×

문화
유산

한희정, 김태
영, 김용 2016

다중개체모형을 적용한 무형문화유산 메타데이터 요소 
개발에 관한 연구 ◯ ◯

시각
예술

김경연 2012 아트아카이브 메타데이터 설계에 관한 연구 ◯ ◯
정공주, 박주석 2014 시각예술 작가 기록물 수집전략 및 기록정보 관리 연구 ◯ ◯

조수민 2015
기능 영역 기반 미술기록 메타데이터 기술요소에 관한 
연구 ◯ ×

황진현 2012 시각예술기록 관리를 위한 메타데이터 설계 연구 ◯ ×
영화 김진성 2011 영화 기록의 기술에 관한 연구 ◯ ×
음악 조정임 2010 대중음악 기록관의 구축과 기록관리 ◯ ◯

<표 4> 문헌연구 분석 대상 선행연구

문헌연구를 통한 기술요소 추출 결과 첫째, 자원 개체는 24개 요소(기록의 양식적 유형, 

예술자원의 유형, 기록의 형태사항(전자적), 기록의 형태사항(물리적), 기록의 층위와 기록
분류체계, 기록식별자, 기록행위자, 기록 생산이력, 기록 표제, 기록 내용, 기록 내용의 주제, 

기록의 접근, 열람, 공개, 기록 지식재산권, 기록 생산일시, 기록 언어, 기록 위치, 기록 보존기
간, 기록 관리 이력, 기록 이용 이력, 기술 보존 이력, 기록 발행정보, 기록 수집, 연관자료)와 
172개 하위요소가 도출되었다. 둘째, 주체 개체는 5개 요소(주체 정보, 생산자주기, 관계 자
원, 관련 대상(주체), 주체 정보 관리)와 28개 하위요소가 도출되었다.

나. 사례연구

사례연구를 통한 기술요소 추출은 예술분야 관련 정보포털·기관 홈페이지·자원 판매처(음
원사이트 등)와 디지털 아카이브를 망라적으로 검토하여 제공하는 요소를 추출하였다. 사례
연구의 경우 1차적으로 도출된 문헌연구의 요소와 비교하여 기술되지 않은 항목은 추가하고, 

이미 기술된 항목은 중복 체크하는 형식으로 요소를 추출하였다(<표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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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연
번 제목 필드 유형 주

제
연
번 제목 필드 유형

자원 주체 자원 주체

시
각
예
술

1 국립현대미술관 : 미술연구센터 ○ ×
연
극

27
 National Theatre’s Black 

Plays Archive
○ ○

28
공연예술 디지털 아카이브

(국립극장)
○ ×2 아르코미술관 ○ ○

29
National Theatre Archive - 
Archive| National Theatre

○ ○3 대한민국현대미술디지털아카이브 × ○
30 PLAY DB ○ ○

4 백남준 아트센터 ○ ○
현
대
무
용

31 국립무용단 × ○
5 Jewish Museum ○ ○ 32 Digital Dance Archives ○ ×
6

Ecole Nationale Superieure 
des Beaux-Arts

○ × 33 NBA Dancer Archive × ○
34 Square Dance History Project ○ ×

7
Bibliotheque des 
ArtsDecoratifs

○ ×
무
형
문
화
재

35
국립무형유산원 - 무형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 ×8
portail des Bibliothèques 
municipales spécialisées

○ ×
9 Centre Georges Pompidou ○ ○

예
술
일
반

10 김달진미술연구소 × ○

문
학

36
한국근대문학종합목록

(국립중앙도서관)
○ ○

11 Archives of American Art ○ × 37 강릉디지털문학관 ○ ○
38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학디지털도
서관 한국문학작가정보 × ○12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

39
The American Literature 

Archive 
× ○13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 × ○

40
Academy of American 

Poets:poets.org
○ ○14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
(DA-Art)

○ ○
국
악

15 국악아카이브(국립국악원) ○ ○ 41 세계여성문학관 ○ ○
16 국립국악관현악단 × ○ 42 한국현대문학관 ○ ○
17 국립창극단 × ○ 43 목포문학관 × ○

대
중
음
악

18 warnermusic × ○ 44 석정문학관 ○ ○
19 The Free Music Archive ○ ○ 45 전북문학관 × ○
20 Genie(지니) ○ ○ 46 혼불문학관 × ○
21 멜론(melon) ○ ○ 47 셰익스피어 생가재단 ○ ×
22

한국콘텐츠진흥원 K-POP 
ARCHIVE

○ ○ 영
화 48 한국영상자료원 ○ ×

음
악
일
반

23 Harp Column Music × ○ 방
송 49 NHK 아카이브 ○ ○

구
술
사

50
World Bank Group Archives 

(Oral History Program)
○ ○

24 APPLE MUSIC × ○
51

The Artists Archives of the 
Western Reserve

○ ○
25

Classical Music on Classical 
Archives

○ ○ 52 Jewish Women's Archive × ○
53 뉴욕공립도서관 ○ ○

26 ALLMUSIC × ○ 인
물 54 DAUM-인물백과 × ○

<표 5> 사례연구 대상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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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의 대상 사이트는 시각예술 분야 사이트 9종, 예술일반 사이트 분야 5종, 국악 분
야 사이트 3종, 대중음악 분야 사이트 5종, 음악일반 분야 사이트 4종, 연극 분야 사이트 4종, 

현대무용 분야 사이트 4종, 무형문화재 분야 사이트 1종, 문학 분야 사이트 12종, 영화 분야 
사이트 1종, 방송 분야 사이트 1종, 구술사 분야 사이트 4종, 인물 분야 사이트 1종 등 총 
54개의 사이트가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이 중 자원 개체를 추출해 분석한 사이트는 54개 
중 36개 사이트, 주체 개체를 추출하여 분석한 사이트는 54개 중 42개 사이트이다. 

사례연구를 통해 기술요소 추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원 개체는 문헌분석을 통해 
도출된 24개 요소 중 17개 요소(기록 양식 유형, 기록의 형태사항(전자적), 기록의 형태사항
(물리적), 기록 식별자, 기록행위자, 기록 표제, 기록 내용, 기록 내용의 주제, 기록 접근, 열
람, 공개, 기록 지식재산권, 기록 생산일시, 기록 언어, 기록 위치, 기록 관리 이력, 기록 수집, 

연관자료, 기록 이용/활용/전개)와 172개 하위요소 중 69개 하위요소가 사례연구에서도 동
일하게 도출되었다. 둘째, 주체 개체는 동일한 5개 요소(주체 정보, 생산자 주기, 관계 자원, 

관련 대상(주체), 주체정보 관리) 하위에 31개 하위요소가 산출되었다. ‘사진’, ‘소속/활동 유
형’, ‘데뷔자원’, ‘신체정보’, ‘가족사항’, ‘주기사항’, ‘관계유형’, ‘정보 작성자’, ‘작성언어’등의 
하위요소가 새로이 추가되었다.

다. 문헌연구와 사례연구의 비교

문헌연구에서 도출된 항목과 사례연구에서 나온 항목을 비교하여 기술요소를 추출한 항목
은 다음 <표 6>, <표 7>과 같다. 먼저 <표 6>에 나온 바와 같이 자원 개체의 도출결과는 
다음과 같다. 문헌연구에서는 사례연구에서 나오지 않은 요소들이 있었으나 사례연구에서는 
문헌연구에서 나온 요소들 중 일부가 누락되었다. 이 중 2개 요소(개체유형, 예술작품의 양식 
유형)를 예외로 남겨두었다. 개체유형 요소는 선행연구에서부터 강조되어온 자원 유형의 다
양성(작품, 작품 관련 기록 등)을 표현하기 위하여, 예술작품의 양식 유형 요소는 문화예술자
원의 장르 식별을 위함이다. 이 2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문헌연구와 사례연구에 모두 존재
하는 요소만을 산출하여 총 18개 요소 71개 하위요소를 도출하였다.

<표 7>에 나온 바와 같이 주체 개체의 도출결과는 다음과 같다. 문헌연구와 사례연구에서 
공통으로 언급된 요소는 23개, 문헌연구에만 언급된 요소는 5개, 사례연구에만 요소는 8개였
다. 문헌연구에만 나온 요소는 관리 메타데이터 요소였는데, 이 부분은 기관 특성과 소장자원
에 의거하여 재정립되어야 하므로 문헌연구에만 나온 요소는 제외하였다. 그러나 사례연구에
서 언급된 요소들은 서비스를 목적으로 일반에게 공개된 요소를 추출한 것이기 때문에 모두 
포함시켜야한다. 따라서 문헌연구에만 언급된 5개 요소만을 제외하여 사례연구에 존재하는 
요소들을 추출하여 총 5개 요소 31개 하위요소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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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하위요소
요소 산출 

여부 요소 하위요소
요소 산출 

여부
문헌 사례 문헌 사례

기록의 양식
적 유형

개체유형 ○ × 기록의 접근, 
열람, 공개

공개조건 ○ ○
(원본)기록의 양식 유형 ○ ○ 공개수준 및 범위 ○ ○

미디어포맷 ○ ○
기록 지식재

산권
지식재산권유무 및 유형 ○ ○

저장매체 ○ ○ 지식재산권 소유자 ○ ○예술작품의 
유형 예술작품의 양식 유형 ○ × 관련코드명 ○ ○

기록의 형태
사항 

(전자적)

포맷명 ○ ○ 기록 
생산일시

기록생산일자 ○ ○
수량 ○ ○ 최초행위일자 ○ ○

영상규격(프레임/해상도, 
비트율 넓/높이, 화면비))

○ ○ 기록 언어
발화언어종류 ○ ○
자막언어종류 ○ ○영상정보(재생시간(총 시간)) ○ ○ 언어코드 ○ ○영상정보(재생속도) ○ ○

기록 위치 현재소장처 ○ ○영상정보(색채) ○ ○ 소장처 내 물리적 위치 ○ ○

기록의 형태
사항 

(물리적)

크기 ○ ○ 기록 관리 
이력

관리주기 ○ ○
제작재료 ○ ○ 관리일시 ○ ○
제작기법 ○ ○

기록 수집

입수유형 ○ ○모양 ○ ○ 입수원(장소) ○ ○물리적 특성 기술 ○ ○ 입수자 ○ ○쪽수, 수록곡수 ○ ○ 인계자 ○ ○
기록 식별자 기본식별자-조직내 ○ ○ 수집일자 ○ ○보조식별자번호-조직내 ○ ○

수집기간 ○ ○

기록행위자

대표생산자 ○ ○
보조생산자 ○ ○

연관자료
시리즈명 ○ ○

실연자 ○ ○ 시리즈 순번 ○ ○
전승단체 ○ ○ 관련 콘텐츠(자원) ○ ○

생산출처기관 ○ ○ 관련 개별 자료 ○ ○
개인이력 ○ ○ 관련 비평정보 ○ ○

기록 표제 공식제목명 ○ ○

기록 이용/
활용/전개

발표, 전시, 상영, 행위제목 ○ ○부제목명, 소제목명, 본제목명 ○ ○

기록 내용

기술(주기)내용 ○ ○ 발표, 전시, 상영, 행위장소 ○ ○지리적 범위 ○ ○
시대적 범위 ○ ○ 발표, 전시, 상영, 행위기간 ○ ○줄거리 ○ ○

시놉시스 ○ ○ 최초발표, 전시, 상영, 행위일 ○ ○등장인물 수 ○ ○
등장인물 명 ○ ○ 발표, 전시, 상영, 

행위주기(개체)
○ ○

기록 내용의 
주제

주제분류 ○ ○
법적분류 ○ ○ 발표, 전시, 상영, 

행위주기(컬렉션)
○ ○주제명(키워드) ○ ○

장르 ○ ○ 발표, 전시, 상영, 
행위세부설명 ○ ○유형 ○ ○

<표 6> 자원 개체의 추출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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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하위요소
요소 산출 

여부 요소 하위요소
요소 산출 

여부
문헌 사례 문헌 사례

주체 정보

전거코드 ○ ○
생산자주기

수상 이력 ○ ○사진 × ○ 작가 소개 ○ ○전거명칭 ○ ○ 전시 이력 ○ ○대등명칭 ○ ○
기타명칭 ○ ○

관계 자원
관계자원명 ○ ○생몰년 ○ ○ 관계자원유형 ○ ○국적 ○ ○ 주기사항 × ○출생지 ○ ○

성별 ○ ○
관련 대상
(주체)

관련 대상명 ○ ○소속/활동 유형(그룹/솔로) × ○ 관계대상유형 ○ ○소속기관 및 연락 정보 ○ ○ 관련 대상 주요 자원 ○ ○활동기간 ○ ○ 관계의 기술 ○ ○데뷔 작품 × ○
활동지역 ○ ○

주체 정보 
관리

관리실행일 ○ ○최종학력 ○ ○
정보 작성자 × ○활동장르(전공) ○ ○

신체정보 × ○ 작성 언어 × ○가족사항 × ○

<표 7> 주체 개체의 추출 요소

2. 기술요소 수정

가. 전문가 자문회의

본 연구에서는 문헌분석과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된 기술요소를 기반으로 전문가 자문회의
를 실시하였으며, 전문가자문은 콘텐츠업체 대표 1인, 관광문화정책자문위원 1인, 미술학과 
교수 1인,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1인, 문헌정보학과 교수 1인, 문화관광재단 2인으로 총 7인
이 참여하였다. 자문회의는 ‘지역 문화예술 아카이브의 범위와 플랫폼의 실현 방안’에 대한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해당 자문회의를 통해 나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현가능성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기 위한 샘플링의 필요성이다. 도출된 기술요소를 남도의 문화예술자원에 적용했을 때도 실
현가능한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연구 과정상에서 파일럿 아카이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따라
서 전문가 구두자문을 실시한 후 샘플링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둘째, 요소 추출 과정에서 개체
의 세분화의 필요성이다. 정보포털형 서비스를 최종 목적으로 제안하고 있다면 문화예술 활용 
가능한 외적 인프라 정보의 제공도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는 문화예술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 개체와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체’ 개체 2개만을 두고 있다면, 문화예술자원이 
실제로 재현되는 ‘시설’과 그 문화예술자원이 재현되는 매 순간마다의 활용과정(전시, 상연, 

실연 등)을 독자적 개체로 두는 것도 필요하다. 이 내용을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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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문가 구두자문을 통한 개체 수정

또한 연구진 논의를 통하여 관리 메타데이터를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
(NSA/K 8: 2016(v2.1))에 의거하여 새로이 추가하였다. 이 외의 유사 요소 통합 등을 통해 
정리한 결과 자원 개체는 16개 요소 51개 하위요소, (행위)주체 개체는 8개 요소, 32개 하위
요소로 산출되었다. 또한 개별 행위활동 개체가 2개 요소, 16개 하위요소, 시설 개체가 3개 
요소, 16개 하위요소로 다음 <표 8>과 같이 산출하였다.

개별 행위활동 시설
요소 하위요소 요소 하위요소

개별 행위활동(활
용/전개)

행위제목

시설 정보

시설 식별자
행위장소 공간명

행위장소 식별자 영문 공간명
행위기간 기타 공간명

최초행위일 개관년도
행위주기 공간연혁

행위세부셜명 공간현황
행위주체명 주소

행위주체 식별자 연락처
행위자원 서비스 내용 개별 행위활동명

행위자원 식별자 개별 행위활동 식별자

관리이력
관리유형

관리 이력
관리유형

관리설명 관리설명
관리일시 관리일시

관리행위자 관리행위자
변경요소 변경요소

<표 8> 새로 도출된 개체(개별 행위활동,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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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샘플링 내용 분석

이 연구에서는 전문가 구두자문에 따라 실제 남도 문화예술자원을 적용시켜 샘플링 아카이브
의 구축 및 보완작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전문가 구두자문에 의해 선정된 진도 운림산방 3대
와 관련된 자료 245건에 대하여 내용 분석을 실시하고, 직접방문을 통해 추가적으로 수집된 
자료를 통해 기술요소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 도출된 기술요소를 수정․보완하였다. 내용
분석을 통해 첫째, 요소 세분화 및 통합을 실시하였다. 전시도록 등에서 작품 제작방식에 대한 
정보를 작품 재료, 제작 방식 등으로 나누어 설명했기 때문에 자원 개체에서 제작주기 요소를 
세분화하였다. 또 작가 관련 문헌들을 읽었을 때 작가 소개가 중요한 부분으로 제시되었기 때문
에 제외했던 작가 소개를 다시 삽입하였다. 한국 예술 특성상 출생지만큼이나 본관이 중요했기 
때문에 본관 요소를 따로 생성하였다. 둘째, 할당값을 부여하였다. 행위주체간의 관계유형이 조
상, 족손, 교유관계, 화가, 동시대 화가, 호적수, 스승 등 다양하게 나뉜 것을 가족/동료/사사관
계 등 3가지로 나누어 할당값을 부여하였다. 해당 내용은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내용분석 과정

문헌조사와 사례조사를 통한 1차 기술요소 도출, 전문가 자문 및 연구진 논의를 통한 기술
요소 수정, 운림산방 3개의 자료를 통한 내용분석을 통해 도출된 기술요소는 작품 개체에서 
3개 요소, 인물 개체에서 14개 요소, 후속연구 개체에서 3개 요소였다. 작품 개체와 후속연구 
개체 요소를 자원 개체에 추가하고, 인물 개체 요소를 행위주체 개체에 추가하였다. 이후 연
구진의 추가적 논의를 거쳐 기술요소를 구체화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실무 적용에서의 용이
성을 높이고, 유사하거나 동일한 요소를 통합하였으며, 명칭의 경우 직관성을 높이는 방향으
로 수정을 진행하여 예비안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자원 개체는 15개 요소 48개 하위요소, 

행위주체 개체는 6개 요소 23개 하위요소, 개별 행위활동 개체는 3개 요소 13개 하위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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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개체는 3개 요소 15개 하위요소로 정리되었다.

3. 최종(안) 도출

본 연구에서는 도출된 예비안을 기준으로 최종안 도출을 위하여 문화예술·시스템 구축·정
보서비스·메타데이터 분야의 전문가 9인을 대상으로 서면자문을 실시하였다. 공통된 제언사
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 상 불필요하거나 관리상에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요소를 점
검하여 실무에 적용할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필수 요소를 최소화하여 기술요소 작성자
가 필요에 따라 하게끔 강제성보다 유연성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기
술요소 작성에 있어서 작성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을 요구하고 있다. 셋째, 실무 적용을 위
해서 애매하거나 추상적인 요소들의 경우 세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제언을 
바탕으로 메타데이터 최종안을 확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남도문화예술 아카이브 구축을 위하여 기술요소 최종안에는 다음과 같은 정
보가 포함되었다. 첫째, 요소와 요소에 소속된 하위요소이다. 둘째, 해당 요소를 설명하는 성
질유형으로, 해당 요소의 필수여부·반복여부·공개여부이다. 각 성질별로 부여된 선택값과 그 
설명은 다음 <표 9>와 같다. 해당 성질유형 및 선택값은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 메타데이
터 표준(NAK 8: 2016(v2.1))을 준용하였다.

성질유형 성질별 선택값
선택값 표기 설명

필수여부
필수 O 개체 식별에 관련된 값으로 반드시 입력되어야 하는 요소

해당시 
필수 △ 개체 식별과 관련되지 않으나 개체 이해에 필요한 요소로 해당/필요시 반드시 입력

되어야 하는 요소
선택 X

개체 식별과 관련되지 않으나 개체 이해를 심화시키는데 필요한 요소로 메타데이터 
작성자에 의해 선택적으로 입력 가능한 요소

반복여부 가능 O
복수의 값을 가지거나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에 적용하기 위해 여러번 
반복해서 기술할 수 있는 요소

불가 X 단일한 값만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기술할 수 없는 요소

공개여부
기본공개 O 모든 이용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서비스되는 요소
선택공개 △ 이용자 혹은 관리자의 선택에 따라 이용자들에게 공개될지 공개되지 않을지의 여부

를 설정할 수 있는 요소
비공개 X 관리나 개인정보 등과 연관되어 이용자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요소

<표 9> 요소 설명 성질유형 및 선택값

이렇게 도출된 남도 문화예술 아카이브 최종 기술요소는 다음 <표 10>과 같다. 개체는 
자원, 개별 행위활동, 행위주체, 시설 등 4개 개체가 도출되었으며, 도출 기술요소는 자원 개
체 16개 요소 55개 하위요소, 행위주체 개체 6개 요소 32개 하위요소, 개별 행위활동 개체 
3개 요소 14개 하위요소, 시설 개체 3개 요소 16개 하위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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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 자원 개체: 개별 행위활동
메타데이터 최종안 필수

여부
반복
여부

공개
여부

메타데이터 최종안 필수
여부

반복
여부

공개
여부요소

(필수/반복/공개)
하위요소 요소

(필수/반복/공개)
하위요소

자원 유형
(○/×/△)

개체유형 ○ × ○

개별 행위활동 정
보

(○/×/○)

행위제목 ○ × ○
자료 유형 △ × △ 행위활동 식별자 ○ × ×
매체 유형 △ × △ 행위시설 식별자 △ × ×

자원 식별자
(○/×/○)

기본식별자(자원) ○ × ○ 행위기간유형 △ ○ ○
보조식별자(자원) △ ○ △ 최초행위일 △ × ○

사진(자원) × × ○ 최초행위장소 △ × ○
표제

(○/×/○)

제목 ○ × ○ 행위주(cycle) × × △
외국어 제목 × ○ ○ 행위세부설명 × ○ ○

기타제목 × ○ ○
관계 행위(행위)

(×/○/○)

관계행위 식별자(행위) △ × ○
생산정보
(△/×/○)

생산자 ○ ○ ○ 관계행위 유형(행위) △ ○ ○
생산일(기간) △ × ○ 관계행위 주기사항

(행위)
× ○ ○

생산지 △ ○ ○ 관리이력 (행위)
(△/○/△)

관리일시(행위) △ × ○

형태사항
(△/×/△)

크기 △ × △ 관리행위자(행위) △ × ×
수량 △ × △ 변경요소(행위) △ ○ ×
무게 △ × △ 개체: 행위주체

전자파일 포맷 △ ○ △ 메타데이터 최종안 필수
여부

반복
여부

공개
여부작품재료 × ○ △ 요소 하위요소

제작방식 × ○ △

행위주체 정보
(○/×/○)

행위주체 식별자 ○ × ×
제작주기 × ○ △ 사진(주체) × × △
형태주기 × ○ △ 이름 ○ × ○

주제
(×/○/○)

주제유형 × ○ ○ 외국어 이름 △ ○ ○
주제명 × ○ ○ 기타 이름 × ○ ○

내용 설명
(△/×/○)

내용주기 × ○ ○ 생년 △ × ○
지리적 범위 × ○ ○ 몰년 △ × ○
시대적 범위 × × ○ 성별 △ × ○

수상정보
(×/○/○)

수상일시 △ × ○ 소속/활동 유형 × ○ △
대회명 ○ × ○ 소속기관 × ○ △

수상명칭 △ × ○ 전화번호 × ○ △
시상기관 ○ × ○ 이메일주소 × ○ △

접근
(△/×/△)

공개조건 △ × △ 주소 × ○ △
공개수준 및 범위 △ × △ 활동기간 × ○ △

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유무 및 유형 △ ○ ○ 출신학교 × ○ △
지식재산권 소유자 △ ○ △ 전공 × ○ △

관련코드번호 △ × △ 최종학위 × ○ △
언어

(△/○/△)

발화언어종류 △ ○ △

행위주체 정보(지
역)

(△/×/○)

국적 × ○ △
자막언어종류 △ ○ △ 출생지역 △ × △

위치
(△/×/△)

현재소장처 △ × ○ 본관 △ × △
소장처 내 물리적 위치 × × × 활동지역 △ ○ △

수집/획득 이력
(△/○/×)

입수유형 △ × × 거주지역 × ○ △
입수가격 △ × × 사망지 × × △
입수장소 △ × × 묘소 소재지 △ × △
입수자 △ × × 예술활동 유형 - ○ ○ ○

<표 10> 전라남도 문화예술자원 기술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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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개체의 경우 세분화가 이루어졌고 특히 초창기에 제시되어 있다가 검토를 통해 삭제
했던 수상정보 요소를 다시 세분·상위요소로 확대하였다. 그 외에도 입수가격, 무게 등이 세
분되어 신설되었다. 행위주체 개체는 소속기관 및 연락 정보가 세분화되었고, 최종학력과 생
몰년, 묘소 소재지, 작가 소개 등의 요소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었다. 개
별 행위활동 개체는 최초행위일, 즉 초연일과 최초 상영일 등이 장소 등으로 구체화되어 제시
되었다. 시설 개체는 연락처가 전화와 이메일 등으로 구분되어 최종 확정되었다.

전문가 서면자문의 공통된 지적은 요소의 적용에 유연성을 포함하여 작성자의 편이성을 증
대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요소의 성질유형인 필수여부, 반복여부, 공개여부를 
적용하고 특히 서면자문에 따라 필수여부가 부여된 항목을 최소화하였다. 더불어 이 기술요
소는 구현형태로서 정보포털과 같은 디지털 아카이브를 전제하고 있고, 서비스를 목적으로 
구성된 요소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항목을 공개로 지정하였으나, 실무 적용 시 고려해야 할 
법적·제도적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공개요소는 실무상에서 지속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
로 보인다. 

인계자 △ × × 악기 - × ○ ○
수집기간 △ × × 소개 - △ ○ ○

관계 자원
(×/○/○)

관계자원 식별자 △ × ○ 관계 주체(주체)
(×/○/○)

관계주체 식별자(주체) △ × ○
관계주체 유형(주체) △ ○ ○관계자원 유형 △ ○ ○ 관계주체 주기사항

(주체)
× ○ ○관계자원 주기사항 × ○ ○

관계 행위(자원)
(×/○/○)

관계행위 식별자(자원) △ × ○ 관리이력 (주체)
(△/○/△)

관리일시(주체) △ × ○
관계행위 유형(자원) △ ○ ○ 관리행위자(주체) △ × ×
관계행위 주기사항(자원) × ○ ○ 변경요소(주체) △ ○ ×

관리이력 (자원)
(△/○/△)

관리유형(자원) △ × × 개체: 행위주체
관리설명(자원) △ ○ × 메타데이터 최종안 필수

여부
반복
여부

공개
여부관리일시(자원) △ × ○ 요소 하위요소

관리행위자(자원) △ × ×

시설 정보
(○/×/○)

시설 식별자 ○ × ×
변경요소(자원) △ ○ × 시설명 ○ × ○

외국어 시설명 × ○ ○
기타 시설명 × ○ ○

개관년도 △ × ○
시설연혁 × ○ ○
시설현황 × × ○

주소 △ × △
전화 △ ○ △

이메일 × ○ △
관계 주체 (시설)

(×/○/○)

관계주체 식별자(시설) △ × ○
관계주체 유형(시설) △ ○ ○
관계주체 주기사항

(시설)
× ○ ○

관리이력 (시설)
(△/○/△)

관리일시(시설) △ × ○
관리행위자(시설) △ × ×
변경요소(시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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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본 연구에서는 남도문화예술에 대한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로써 남도문화예술에 
적합한 기술요소를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위주체 개
체에서 한 사람의 인생에 관련될 수 있는 다양한 지역 요소를 선정하고 전라남도 지역을 선택
값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행위주체 개체의 ‘행위주체 정보(지역)’ 요소에는 최종적으
로 국적, 출생지역, 본관, 활동지역, 거주지역, 사망지, 묘소 소재지 등 총 7개의 지역 관련 
요소가 있다. 이 중 출생지역, 활동지역, 거주지역, 사망지, 묘소 소재지 등에는 전라남도 관할 
지역이 선택값으로 삽입되어 있다. 이를 통해 아카이빙의 대상이 된 한 개인의 생애 전반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남도지역과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남도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선택값을 부여하고자 했다. 전남의 문화예술자원인 진도 
운림산방의 허씨 3대 자료를 샘플링하여 해당 자료를 통해 요소를 역으로 추출하였다. 이 과
정을 통해 기존의 선행연구나 사례연구 등 보편적인 메타데이터 연구에서는 얻을 수 없는 전
남 지역만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였다. 예컨대 주체와 주체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관계주체 
유형(주체)’는 가족, 사사, 동료 관계로 나뉜다. 이는 소치 허련의 풍부한 인맥관계를 분석하
여 통합을 거친 결과 3개로 유형화된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시설유형의 분류와 행위유형
의 분류 등은 2015년 연구된 전남문화지표의 분류체계를 따랐다. 전라남도의 문화적 지향성
을 반영한 문화지표의 분류체계 적용을 통하여, 요소가 가지는 지역적 차별점을 강조하고 다
른 전라남도 지역관련 연구와의 일관성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차별점은 이 기술요소가 전남
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기술요소가 문화예술자원을 기술하는 데 있어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중개체의 적용이다. 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 다중개체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일
부 연구는 실제로 다중개체 방식을 적용하여 기술요소나 메타데이터를 개발했다. 따라서 전
남 아카이브 기술요소에서도 다중개체를 적용하여 문화예술 분야의 활동을 더욱 구체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는 개체를 ‘자원’, ‘개별 행위활동’, ‘행위주체’, ‘시설’ 등 4가지
로 구분하였다. 기존 선행연구들이 공연이나 특정 예술분야에 국한되었던 반면, 이 연구의 경
우에는 종합적인 문화예술 분야를 다루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둘째, ‘개별 행위활동’을 독자적인 개체로 분리하였다. 전시회나 1회의 공연 등은 그동안 
개체로 인식되기 보다는 자원 개체에서 ‘전시 이력’ 등으로 기술되던 일부 요소에 불과했다. 

하지만 독자적인 개체로 분류하였을 경우 1) 해당 자원이 얼마나, 언제 자주 활용되었는지, 

2)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었는지(전시되었는지, 공연되었는지, 상연되었는지, 교육되었는지)

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창민(2015)은 공연예술 분야에서 작품 전체, 개별 공연, 

1회의 공연 등으로 나뉘어서 중요성이 언급되었었다. 하지만 이처럼 전시, 공연, 상영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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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독자적으로 분류하게 되면서 자원의 활용성, 지속성 등을 검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셋째, ‘개별 행위활동’을 ‘시설’과 연계하였다. 즉, 전시나 공연, 상연이 어느 지역의 어느 
공간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게 요소를 설정하였다. ‘개별 행위활동’의 ‘행위시설 식별
자’를 통해 정의하였다. 이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아카이브에서 전시, 공연, 상연 등의 활동
이 얼마나 활발하게 일어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해당 부분을 양적으로 점검할 수 
있어 해당 기술요소가 잘 활용될 경우 문화지표 측정의 역할을 일부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가치가 있다.

넷째, ‘수상 이력’을 자원 개체로 이동함으로써 수상한 상이 어떤 작품을 통해 받은 것인지
를 확인 할 수 있게 하였다. ‘수상 이력’은 많은 사례들에서 주로 예술가, 즉 행위주체에게 속
한 요소였을 뿐 자원으로는 연결되지 않았다. 그간에는 수상자가 어떤 작품을 통해 수상했는
지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별도의 필드를 통해 수상 이력을 기술함으로써 ‘누가 만든’, ‘무슨 
작품이’ 수상하였는지를 확인 할 수 있게 하였다. 즉, 단순히 주체와의 관계로 볼 뿐 아니라 
주체-작품-수상 등 다면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문화예술을 더욱 폭넓게 이해
할 단초를 마련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기술요소가 예술 관련 이해관계자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타 기술요소와
의 차별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위주체를 전거데이터로 활용하는 요소를 ‘시설’, 
‘자원’, ‘행위주체’ 자체 등 3가지로 설정하였다. 즉, 특정한 시설이 누구와 관련되어있는 시설
인지, 이 자원이 누구를 주제로 하고 있거나 혹은 누가 생산했는지, 이 사람이 누구와 관련되
어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하였다.

둘째, 독자적인 ‘직업’이나 ‘역할’요소를 마련하지 않고, ‘예술 유형’ 요소를 두었다. 즉, 문화
예술 활동에 근거한 예술가 삶의 맥락을 복원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개인을 특정한 분야의 
특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몸담고 있는 문화예술 유형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서예, 한국화, 행위예술 등을 복합적 활동을 하는 예술인을 세 
가지 유형 모두에 체크할 수 있게 되어 개인이 소속된 다양한 분야의 예술활동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런 관계는 그간 기술요소에서 볼 수 있었던 작품-생산자의 1:1 관계가 아니라, 

생산자-지역, 생산자-후대의 명성(시설), 생산자-생산자간의 관계 등을 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구조적인 차원에서의 맥락을 잇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그림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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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남도문화예술 아카이브의 차별점

Ⅴ. 결론

지역 문화예술 아카이브는 중심지와 주변부라는 공간의 이분화를 극복하고 다수의 중심지
로서 지역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매개이다. 기록의 가치를 기존에 논의되어왔던 증거적·정
보적 가치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현가치를 중심으로 접근함으로써 문화현
상을 재생산하기 때문이다. 문화예술자원을 보존함으로써 고유한 중심지로서 한 지역의 정체
성을 설명할 수 있고, 접근 및 활용을 지원함으로써 문화예술자원 자체의 재생산을 지원하며, 

재생산된 문화예술자원의 재축적을 통해 변화하는 지역의 정체성을 새로이 반영할 수 있다. 

즉 지역 문화예술 아카이브는 지역을 반영하는 의미 있는 상(狀)이며 집합적 기억이다.

남도는 예로부터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바탕으로 ‘예향’이라는 명칭으로 불려왔으며, 이
러한 자원을 보존하고 이용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의 정체성을 제고하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남도문예 르네상스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문화예술자원
의 축적과 체계적 조직은 이렇듯 다양한 남도문화 진흥사업의 기반으로서 실무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남도문화예술 아카이브의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
였다. 그 중에서도 문화예술자원의 조직화에 초점을 맞추어, 아카이브의 구축 및 활용을 위한 
기본 바탕을 마련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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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은 사회적 합의와 대중의 인식을 반영한 예술분야로써, 특히 지역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을 태동시킬 수 있는 근간이다. 문화예술은 지역의 정체성을 재생산할 수 있는 표본
이 되며 지역은 문화예술의 개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으는 기준이 되어줌으로써 예술이
라는 매개를 통해 문화를 복원시킬 수 있다. 따라서 지역 문화예술자원의 조직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문화예술자원 조직화 연구와 더불어, 제도적·실무적 측면에서의 고려와 아카이브의 
대상이 되는 주제(이 경우에는 남도)에 대한 복합적 고려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바탕 아래 기존의 사회적 합의를 반영한 선행연구 및 실무자
료를 모아 비교분석하고, 문화예술·정보서비스·시스템·메타데이터 분야의 전문가 9인에게 자
문을 요청함으로써 문화예술자원 기술요소를 도출하였다. 문화예술자원 기술요소는 자원, 개
별 행위활동, 행위주체, 시설 등 4개의 다중개체로 구축되었다.

문화예술자원 기술요소는 문화예술이 가져야 할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요소를 선행연구를 
통해 추출함과 동시에 ‘지역’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적·내용적 특징을 가졌다는 데에 그 의의
가 있다. 대표적으로 기술요소에서는 행위주체 개체에 국적, 출생지역, 본관, 활동지역, 거주
지역, 사망지, 묘소 소재지 등 다양한 요소를 삽입하고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화가 정태적일 수 없듯 문화예술 아카이브 또한 정태적일 수 없다. 지역 문화예술 아카이
브가 지역의 정체성을 재생산하는 집합적 기억의 소산이 되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걸친 미봉
책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반을 구축하고 자원을 축적해야 한다. 본 연구는 지역 문화예술 
아카이브의 개념을 남도문화예술 아카이브에 적용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남도의 문화예술자원 중 운림산방 3대의 자원만을 샘플링에 활용했다는 점에서 제한
점을 가지고 있다. 남도문예 르네상스의 분야가 12개이고, 그 하위에 속한 문화예술인이 많
을뿐더러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예·수묵화에 집중된 운림산방 3
대의 자원 뿐 아니라 종가문화, 바둑, 문학, 다도, 도자, 판소리, 음식문화, 공예, 전통연희, 고
인돌 등 남도의 특색을 갖춘 다양한 문화예술자원의 관점에서도 샘플링을 통해 적용시켜볼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남도문화예술 아카이브의 실제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활용 
방안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후속연구가 진행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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